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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가 아주 유동적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

는 중동에서 다시금 불이 붙는다. 여기에 대만 문제로 현상하는 미·중 대립도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제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니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

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기후 자체가 전쟁 이상의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하고 싶으면 맘대

로 해라, 전쟁.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단념의 말이 절로 나온다. “의지

로 낙관”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는다. 2차 대전이 결국 발발한 1939년 발간한 책에서 독일

의 실존철학자 칼 뢰비트Karl Löwith는 이렇게 말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단념은 쉬

운 일이다.” 

이번 호가 많이 늦었다.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한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 글을 쓰신 분

들에게도 읽는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지난 2022년 겨울호에서부터 편집위원장 일을 해 왔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가을

에 가을호를 내고 그만두었을 텐데, 책을 더 내지도 못하면서 직책만 오래 끌어왔다. 아무튼 

이번 가을·겨울 합본호를 끝으로, 전임 백승호 교수님에 비해 짧은 임기를 마친다.

열심히 해오신 선생님들께서 좀 지치신 듯하다. 좀 더 정력 넘치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하

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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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념은 쉬운 일이다


